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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영복

● 1928년생으로 81세에 초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합격했다. 지금도 학교, 

노인대학 등을 나가며 공부하고 있다. 젊은 시절 앓은 중이염으로 한쪽 귀의 고막

을 완전히 들어낸 상태이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3급 장애인으로 선생님의 입 모

양을 보고 공부하려고 항상 제일 앞에 앉는다. 2013년 12월 재산 중 일부를 충청남

도 서천군에 기부하여 ‘김영희 쉼터’를 세웠다. 

밥하는 기쁨

나는 어린 나이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서 밥 할 때가 

되어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할 때가 많았다. 부엌에서 

손만 비비고 서서 어떻게 하나 한숨 쉬며 밥할 쌀만 있

다면 아무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다. 

그때를 생각하면 밥 때가 되면 쌀독에서 쌀을 퍼서 

밥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가.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

뜻한 밥을 후후 불면서 밥숟가락에 김치를 척척 걸쳐 

먹으면 얼마나 좋은가. 

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다. 

그래서 나는 밥하기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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